
문 화2020년 1월 15일 수요일8

고재만의

<186> 구성: (사)제주어보전회

*제주어 풀이

문화가 쪽지

사단법인 제주작가회의가 계간 제

주작가 2019년 겨울호(67호)를 펴

냈다.

이번호 기획 연재 제주, 환상 을

겨누다 는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

대표, 홍명환 제주도의원이 집필을

맡았다. 특집은 통일을 준비하는 문

학 으로 꾸며 염무웅 국립한국문학관

관장, 평론가인 김동윤 제주대 교수

의 글을 담았다. 오키나와 작가 사키

야마 다미의 제주방문 소감, 한국문

학 연구에 매진했던 일본 오무라 마

스오의 조선문학 연구에 뜻을 품고

50년 (상)도 번역 소개했다. 공감과

연대 에는 재일 김시종 시인의 시집

일본풍토기 2편이 담겼다.

제주에서 나오는 계간문예 다층 겨

울호(84호)가 2019 올해의 좋은시

(집)/ 시조(집) 를 특집으로 냈다.

이번 특집에는 올해의 좋은 시집

두 권과 올해의 좋은 시 10편을 선

정해 실었다. 400여 명의 시인들에

게 다수 추천된 순서라고 했다. 좋

은 시집은 박혜림의 오래 골목 과

최문자의 우리가 훔친 것들이 만

발한다 로 정해졌다. 좋은 시로 선

정된 작품은 강순의 귀를 씻었다

등이 포함됐다. 좋은 시조집은 김

정연의 꿈틀 과 이승은의 어머

니, 윤정란 이 뽑혔다. 좋은 시조는

김보람의 괜히 그린 얼굴 등이 들

어있다.

제주출신 현길언 작가가 편집 발행인

을 맡고 있는 본질과 현상 겨울호

(통권 58호)가 문충성 시인 1주기

를 보내며 를 특집으로 묶었다.

특집은 김병익 평론가의 권두 에세

이 작가를 기리는 방법 과 연결된 듯

하다. 김승립 시인이 시인의 삶과 문

학 코너에서 문 시인의 문학 연보를

정리했고 서시-먹쿠실나무의 노래

등 대표시 18편을 골라 실었다. 문

시인을 생각하며 에는 문충성: 바다

를 넘어서고 싶었던, 바다의 시인 (김

주연), 돌하르방 같은 (나기철), 떠

났으나 떠나지 못한 고향 (현길언),

우리 시대 마지막 낭만주의자 (홍명

표)를 차례로 담았다.

제주문인협회(회장 고운진)가 제주

문학 겨울호(제81집)를 발간했다.

이번 호는 남이 시도하지 않는 시

각, 상상이 동원된 문학 을 제목으로

단 고운진 회장의 권두언을 시작으로

기획특집, 회원 작품 등을 소개했다.

특집은 제3회 전국문학인 제주포럼에

서 제주문인협회가 주관했던 통일시

대 지역 문학의 역할과 방향 에 대한

발표문과 토론문으로 짜였다. 소설가

박상우 해이수, 수필가 고연숙, 시인

강방영의 글을 만날 수 있다. 회원 작

품으로는 시 84편, 시조 16편, 수필

22편, 아동문학 8편을 게재했다. 강

준의 소설 타자의 얼굴 , 문희주 허

상문의 평론도 담겼다.

제주지역 문학단체들이 언땅에 창작

의 열기를 지폈다. 단체마다 회원 작

품집이 잇따르고 있다.

제주시조시인협회는 제주시조 28

호를 발간했다. 단시조로 여는 풍경을

시작으로 김진숙의 눈물이 참 싱겁

다 등 회원들의 시집 출간 소식을 전

했고 회원 작품, 시 속의 시인의 삶

(김향진 시인), 통영문학기행을 풀어

냈다. 또 하나의 시선 에는 경남시조

시인협회 회원 작품을 소개했다.

라음동인은 시 모음집 투명한 수

평 을 냈다. 전신인 고팡 까지 합쳐

일곱 번째 동인 시집이다. 매주 모여

시를 이야기해온 이들은 2년의 시간

동안 곰삭은 동인들의 작품을 가려 실

었다 며 별도의 특집이나 초대시 없이

한라일보 신춘문예 출신인 조직형 시

인 등 20명 동인들의 시편을 묶었다.

구좌문학회는 동녘에 이는 바람

14호를 펴냈다. 회원들의 시 시조 수

필과 해녀 주제 작품을 수록했다. 강

애심 시조, 박재형 동화, 오승휴 수필

은 초대작품으로 담았다.

녹담수필문학회는 녹담수필 15호

에 그간의 결실을 모았다. 회원 13명

의 수필을 게재했다. 조엽문학회는 초

대문인의 시 수필 평론, 회원 시 수필

단편소설 등으로 조엽문학 12호를

만들었다. 진선희기자 sunny@ihalla.com

표절 의혹이 제기된 작품 일부. 위는 한명섭 작가의 작품으로 1990년 제주 동인갤러리 앞, 1991년 작품 제작 장면(왼쪽부터). 아래는 이 교수의 작품
으로 2010년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야외, 2013년 개인전 도록 이미지(왼쪽부터).

제주 한명섭(1939~2004) 작가의 작

품을 서울 이모 교수가 표절한 게 아

니냐는 의혹(본보 1월 13일자 8면)에

대해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가 형

태, 색채, 제작방식, 재료 등에서 상

당히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고 밝혔

다. 한국미술협회는 표절 의혹을 제

기한 한명섭 작가의 유족에게 지난

13일 이같은 내용으로 답신했다.

한국미술협회는 한 작가 유족의 표

절 관련 질의에 대해 협회 조각분과

이사와 위원 등 조각 전문가를 중심

으로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표절

유사작 심의 소위원회 를 따로 꾸렸

다. 지난 11일 소집된 소위원회에는

모두 6명이 참여했다.

소위원회는 두 작가에 대한 정보

를 전혀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작

품 간의 연관성을 분석했다고 설명

했다. 표절 의혹에 휩싸인 작품들은

엘보 배관을 이용해 만든 추상 조형

물이다. 소위원회는 심의 결과 형태

와 색채, 제작방식, 재료 등에서 두

작가의 작품이 상당히 유사하다고

결론을 내렸다.

이와관련 한국미술협회 관계자는

두 작가의 작품 형태가 매우 유사한

것은 사실 이라면서 표절인지, 아닌

지 확정하려면 두 작가가 각각 어떤

창작 내러티브를 갖고 있는가, 해당

교수가 한명섭 작가의 존재를 알고

있었는가 등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할

것 같다 고 말했다. 이 관계자는 이

교수가 작년까지 이번에 문제가 되는

유형의 작품들을 발표해온 것으로 알

고 있다 며 한명섭 작가의 존재를

몰랐다면 이제부터라도 표절 의혹 제

기와 관련된 작품 제작은 멈춰야 할

것 이라는 입장을 전했다.

한국조각가협회와 한국미술협회에서

잇따라 답신을 받은 한명섭 작가의 유

족은 법적 소송 여부를 검토중이라고

했다. 한 작가의 유족은 (이 교수가)

전국 각지 공공미술 작업에 참여해 표

절 시비에 휘말린 작품들을 제작해왔

다 며 조각 작업을 한다면서 자신보

다 앞서 배관을 재료로 발표해온 아버

지의 작품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

지 의문 이라고 했다. 진선희기자


